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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원의 도움 네트워크에 관한 통계모형을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이항 
및 가중 ERGM 결과를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첫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
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요인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둘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요인간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해 예비교원(N=42)의 도움 및 친구 네트워크와 행복감, 그리고 개인특성
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요인간의 공통점은 관계 의존성
(호혜성, 전이성), 유사성(전공, 성별), 활동성(유아교육전공, 부정정서), 대중성(유아교육전공), 다중성(친구네트
워크) 효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요인간의 차이점은 활동성(체육교
육전공), 대중성(학점, 부정정서)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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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mpare statistical models for pre-service teachers’ help 
networks. We identifi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binary and valued 
ERGM.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similarities of factors influencing the 
binary/valued help network for pre-service teachers? Second, what are differences of factors 
influencing the binary/valued help network for pre-service teachers? We measured 42 pre-service 
teachers with focus on their help and friend networks, happines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he similar factors influencing the binary and valued help network of pre-service 
teachers were local dependencies (reciprocity, transitivity), similarity (major, gender), activ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negative emotion), popular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multiplicity (friend 
network).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factors affecting pre-service teacher's binary and valued help 
network was the effect of activity (physical education) and popularity (GPA, negative emo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esent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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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래는 초연결사회를 기반으로 융·복합 사회로 향하
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의
사소통, 협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역량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은 
특히 융·복합 시대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는 사람간의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기업 
및 국가의 수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협력적 문제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융·복합 사회에서 도움네트워크는 협력적 문제 해결에
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규범과 같은 협력적 문
제해결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도움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결과, 교원의 사회 네트워크는 교원의 규범, 
의사소통, 분산적 지도성, 사회 자본 형성, 수업실태, 교
직만족감, 행복감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
러났다[1-15]. 특히 초등교원의 동료네트워크는 교직
만족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3], 초등교원의 지
식 및 조언네트워크는 교사의 수업개선 및 혁신 실행,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9-11][16][17], 그리고 예비 초등교원의 도움 및 동료 
네트워크는 그들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즉 단위학교 내 교원간의 도움네트
워크는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뢰형성 및 도움규범
에 중요하며,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거래비용 감소뿐
만 아니라 실천적 지식습득 속도와 전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의 도움네트워크는 융합
능력을 증대시켜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으며, 사회학습 관
점에서 학생의 도움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움네트워크는 교원협력을 통한 학교혁신 및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학교혁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
요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의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지식의 획득 및 활용

이 중요한데, 단위학교 교원 간의 도움네트워크는 이러
한 단위학교의 맥락에 맞는 실천지식을 즉각적으로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19]. 또한 이러한 
단위학교 내 교원들의 맞춤형 실천지식의 획득 및 활용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 교원 간의 도움네트
워크의 형성이 선결조건이다.

그럼 과연 이렇게 중요한 도움네트워크 형성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 답을 하고자 선행연구에서는 
교원의 도움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수준 및 

짝 수준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  통계모형을 
활용하였다[19]. 선행연구에서는 초등교원의 학생평가
를 위한 도움네트워크의 형성요인으로 호혜성과 전이
성, 평가관련 연수와 보직교원, 그리고 학급담임여부를 
제시하였다[17].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교
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요인
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
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통계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횡단 네
트워크 자료의 대표적인 통계모형인 지수 임의 그래프 
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이하 
ERGM)을 활용하고자 한다. 

ERGM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특정구조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네트워크 통계모형으로 연결
(tie-based)에 초점을 두고 있다[19]. 또한 ERGM은 
짝 간 독립성(dyadic independence)을 가정하는 
모형[20]과 모형[21]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되

었다. 따라서 ERGM은 짝 간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고, 
삼자 관계(triad) 이상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모
형 명세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RGM은 그동안 이항 네트워크(binary networks)
의 구조를 명세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
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22-37], 사범계열
[38-41], 자연과학계열[42], 예체능계열[43][44] 등에
서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항 네트워크를 위한 ERGM은 복잡한 네트
워크의 국소 의존성(local dependency)을 명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중 네트워크(valued networks, 
weighted networks)를 위한 ERGM에 비해 종속변수
의 정보 손실, 가중 네트워크 형성 요인 명세화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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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임의 절단기준(가중 → 이항)으로 결과에 큰 영향이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45-4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 연구[47][48]
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의 도입에 따른 향후 컴퓨팅 능력의 
개선과 다양한 가중 네트워크 자료 수집 증대에 따른 
연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가중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기
존의 이항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원(사범대학 교직과
정 수강학생)의 도움 네트워크에 관한 통계모형을 경험
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이항 및 가중 ERGM 결
과를 토대로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요인에 공
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중 도움네트워크 선택
요인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둘째, 예비교원의 이항 및 가중 도움네트워크 선택
요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ERGM

ERGM의 근간인 모형은[20] 행위자들 간 네트워
크의 확률을 최초로 모형화한 것으로, 짝 관계에서의 
독립을 가정한 상태에서 밀도(전체적인 네트워크 정도, 
density), 호혜성(짝 관계 내 네트워크를 주고받은 정
도, reciprocity), 활동성(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네트워크를 보내는 정도, activity), 대중성(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네트워크를 받는 정도, popularity) 
모수로 짝 관계 네트워크의 확률을 개념화하고 추정한
다. 그러나 모형에서는 행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추
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런 어려움
을 극복하고자 무선효과를 추가하여 추정을 보다 용이
하게 한 모형이 제시되었다. 즉, 모형은[21] 모
형에서 활동성과 대중성 효과에 무선효과를 추가한 것

이다. 그러나 모형도 짝 관계 내의 상호의존성은 고
려하지만, 짝 관계 간의 상호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삼자 간의 전이성 등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의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49]. 

이상에서 살펴본 모형과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ERGM은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에 상호의존적이라는 
가정을 추가한 보다 현실적인 네트워크 확률모형이다. 
이 모형은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을 이
해하거나 중요한 특성을 포함시킨 여러 가지 모형을 시
뮬레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ERGM은 지수족
(exponential family) 확률모형을 이용하는 임의 그래
프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ERGM에서는 미래의 상태는 
현재의 상태에만 의존할 뿐 과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를 바탕으로 하는 확률
분포로부터 원하는 분포의 정적 분포를 갖는 표본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인 마르코프 연쇄 몬테 카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를 추정의 방
법으로 활용한다. Frank & Strauss[50]는 최초로 마르
코프 무작위 그래프의 통계적 모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여 추후 마르코프 무작위 그래프 확률분포 모수의 추
정연구로 발전시켰으며, Snijders[51]와 Hunter & 
Handock[52]은 MCMC의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를 모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 모형에 관계의 
분포, 전이성 등 다양한 관계 의존성(tie dependency)
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여 ERGM은 보다 현실적인 네트
워크 확률모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3]. 

또한 ERGM의 가정에 대해 Robins & Lusher[53]
는 첫째, 사회 네트워크는 국지적으로 나타나며 둘째, 
네트워크의 연결은 스스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
의 속성과 다른 외생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셋째, 네트워크 유형은 진행하고 있는 구조적 과정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넷째, 여러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으며 다섯째, 사회 네트워크는 구조적이며 확
률적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상의 모형적 가정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ERGM의 
일반적인 수식은 (1)과 같다.

   

exp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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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수족 중에서 어떤 분포를 이용할 것인
지를 정해주는 함수이며, 는 네트워크의 모든 구조구
성요인(configuration)으로 네트워크의 특징을 의미하
는 호혜성, 전이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특정 구

조구성요인 의 모수(의 변수들의 모든 이자 관계가 
조건부 종속이라고 가장될 때만 0이 아님)이다. 또한 
  


는 네트워크에서 가 나타날 빈도

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조적 특성 또는 공
변량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통계량이다. 와 이에 

대응하는 모수들 는 ERGM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
로,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우연에 의해서
가 아니라 강한 확률로 나타난 것인지, 또는 공변량이 
네트워크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  



exp

는 전체 확률을 정

규화하는 상수이다[23][47][54][55]. 

1.1 이항 네트워크를 위한 ERGM
네트워크 중에서 연결선(edge)에 대해 추가적인 공

변량이 없는 경우, 즉 행위자와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
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경우를 이항 네트워크(binary 
network)라고 한다. 이항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연결선
이 0 또는 1과 같은 두 개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각 연결
선이 가지는 값인 에 대한 지수족 확률분포로 베르
누이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항 네트워크를 위한 
ERGM의 수식은 (2)와 같다[55].

   

exp

 

              (2)

이항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로 인문사회계열에서 
이인원[31]은 정책 네트워크를 연구하는데 있어 
ERGM의 잠재적인 유용성으로 정책과정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ERGM 모형에 기반하여 네트워
크 구조와 정책행위자들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탐구한 
기존 Lee와 동료들[36]의 연구를 재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지역개발정책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은 협력 네

트워크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조정 네트워크 구조는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원과 
이영미[31]는 미국 대도시 지역 내의 지방정부들 간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ERGM으
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속
성과 유사성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 거버넌스의 형성에는 지방정부들간의 
유사한 환경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
다. 박현희[23]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ERGM은 더
는 새로운 분석 기법이 아니라며, ERGM의 이론적 배
경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ERGM을 분석함으로써 관찰된 네트워크를 재현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수렴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방법 및 모수 추
정값의 해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조직 커
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ERGM은 개인들 간의 커뮤니
케이션 현상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협업
[38], 국회의원 간의 상호작용[37], 조직 내에서의 지식 
및 친구 관계 [35] 등이 다루어졌다. 기관들 간의 커뮤
니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오프라인 협업[32] 및 
하이퍼 링크 패턴과 같은 온라인 연결을[33] 조사하는
데 ERGM이 활용되었다.    

예체능계열에서 김인애[43]는 한국 대중음악 창작자
들의 네트워크 구조와 변동을 7년 단위의 4시기로 구
분하여 ERGM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유유상종 효과, 이
행성(전이성) 효과, 그리고 연결 정도 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 분석결과, 유유상종 효과의 경우 창작자들은 1시
기에서 4시기로 갈수록, 복수 역할의 창작자일수록 같
은 속성의 창작자들끼리의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이행성 효과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유의하게 
선호됨으로써 대중음악 창작자의 네트워크가 전 시기
에서 견고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
결 정도 효과 역시 모든 시기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한 창작자가 다른 창작자와 일
대일 연결이 크게 선호된다고 밝혔다. 

자연과학계열에서 장사랑[42]은 친구 네트워크에서 
건강행태별 동종 효과와 수신자 효과를 ERGM으로 분
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 전반에 
확산한 건강행태는 건강지향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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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립 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각 고립 유형은 일부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고
립된 청소년 중 자신은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지만 관계
의 거절을 경험하는 활동적 고립을, 게임시간은 친구를 
지명하지도 지명받지도 않는 사회회피형 고립을, 그리
고 수면시간은 사회회피형과 학급 내에서 본인은 지명
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명해주는 친구가 있는 사회무관
심형 고립을 모두 유발한다고 밝혔다.  

1.2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
네트워크 중에서 연결선에 대해 공변량이 있는 네트

워크를 가중 네트워크(valued network)라고 하며, 일
반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에 이용된 연결의 강도 또는 값
이 공변량이 된다. 가중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연결선이 
양의 정수 값을 갖기 때문에 각 연결선이 가지는 값인 
에 대한 지수족 확률분포로 포아송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 분석에서는 
어떤 모형이 정의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참조 분포
(reference distribution)를 결정해야만 하며, 포아송 
분포를 참조 분포로 하는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
의 수식은 식(1)에서    ,   , 그리고 

  
 


으로 대체함으로써 식(3)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 

exp
exp                  (3) 

참조 분포는 연결선 분포가 어떤 모형 항(terms)이 
없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준다. 이
항 네트워크의 경우 참조 분포는 연결선이 존재할 확률
이 0.5인 베르누이(Bernoulli) 분포이다. 그러나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에서 표본 공간은 임의의 두 행
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모든 가능한 값
들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참조 분포를 통한 표
본 공간의 설정은 ‘ERGM 분포의 지지 및 기본 형태’를 
결정한다[56].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4가지 참조 분포(포아송 분

포, 기하 분포, 이항 분포, 이산균등분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어떤 참조 분포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이
론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두 행위자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연결 수
에 상한이 없다면, 무한대를 설명하기 위해 포아송분포
나 기하분포가 적절하다[57]. 또한 포아송 분포는 연결 
값의 평균이 분산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유용하며,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기하 분포가 유용하다. 만
일 영과잉이면서 매우 치우친 데이터라면 참조 분포로
는 기하 분포가 더 적절하다.

그러나 만일 임의의 두 행위자 사이에서 취할 수 있
는 연결 수에 상한이 존재한다면 이항분포나 이산균등
분포를 참조분포로 고려할 수 있다[57]. 만일 연구자들
이 각 연결 수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한다면 참조 분포
로 이항 분포가 적절하다. 이는 분포가 정규분포 모양
을 띌 때 양 극단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값들이 정수 형태이며 분포가 모든 값에서 동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산균등분포가 더 적절하다[48]. 
본 연구에서는 도움 네트워크의 연결 수 분포를 고려하
여 참조분포로 이산균등분포를 활용하였다. 

가중 네트워크 분석 연구로 박찬무와 장원철[47]은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행태에 대해 공동 발의 제안 횟
수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ERGM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 발의 네트워크 형성에 같은 정당 효과, 호혜
성 효과, 그리고 당선 횟수 효과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또한 Pinly & Atouba[48]는 UCINET[55]
에 공개되어 있는 융합 컨소시엄에 참여한 32명의 연
구자들에 우정의 강도를 ‘모르는 사람이다’는 0으로, ‘이
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는 1로, ‘만난 적 
있다’는 2로. ‘친구다’는 3으로,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다’는 4로 코딩하여 가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3을 절
단점으로 하여 이항 네트워크로 구성한 후 ERGM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체로 두 분석결과는 비슷하게 나
타났지만, 일부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중 네트워크에서만 특정 연구자가 동료들을 친한 
친구로 지명하는 경향이 높으면 그 연구자를 더 이상 
지명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류학과 자연과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학문분야에서는 특정 연구자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연구자를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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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 학생 및 교원 도움 네트워크 
2.1 학생 도움 네트워크
학생의 도움 네트워크란 학생간의 도움 관계망으로 

개인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의 영역에서 동료들 간
의 자료, 정보, 지식, 조언 등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관련 연구로 Igarashi와 동료들[40]은 신입생
들에게 직접 만나서 인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개인 
문제를 의논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로 인사하는 경우,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개인 문제를 의논하는 경우의 4
가지 네트워크를 3주, 12주, 28주, 41주에 수집하여 종
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접 만나서 인사하
는 네트워크의 경우에 방학 후 우정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 매우 인기 있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재평가 결
과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네트워
크 형성은 학년 초에 강해졌다가 그 후에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에 문자 메시지로 인사를 나누는 네트워크
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성 과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타나 재평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로
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학년 말에 등장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한주 외[44]는 튜터링에 참여했던 체육학과 
학생들의 학업활동 관련 친한 친구, 정보교환 관계 네
트워크와 친구관계를 ERG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체육학과 학생들이 보여주는 친구관계와 정보교환 
네트워크 관계 구조의 특징으로 학생선수들은 학생선
수들끼리, 일반학생은 일반학생들끼리 구분되어, 그리
고 일반학생들은 다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로 구분되
어 네트워크를 이루는 유유상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
혔다.

또한 김종민[54]은  모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구
조로 호혜성와 전이성, 성취목표, 영어 학습동기 및 학
업성취도인 남자 고등학생의 특성이 영어 도움 네트워
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사
회적 수행 접근목표, 영어 학습 내재적 동기, 그리고 영
어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도움 네트워크가 
증가하였고, 네트워크 구조인 호혜성과 전이성 효과는 
같은 반 남학생 영어 도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종민과 임현정[58]은 초등 5학년 전체 111

명의 친구 및 도움 네트워크를 2년간 총 4회 측정·분석
하였다. 그 연구결과, 첫째, 친구 네트워크가 도움 네트
워크 보다 상호적 연결의 비율은 높고, 비대칭 연결의 
비율은 낫게 나타났고, 둘째, 유의미한 네트워크의 내생
효과인 호혜성 및 전이적 삼자관계가 있었고, 셋째, 친
구 및 도움 네트워크에서 같은 학급과 같은 소그룹의 
유유상종 효과가 나타났으며, 넷째, 숙달목표 지향성의 
변화는 초등학생의 도움네트워크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교원 도움 네트워크
교원의 도움 네트워크란 교원간의 도움 관계망으로 

수업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 평가 등의 영역에서 동
료들 간의 자료, 정보, 지식, 조언 등을 주고받는 네트워
크를 의미한다. 관련연구로 김종민[19]는 교원의 도움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수준 및 짝 수준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도움네트워크 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 초등교원의 학생평가를 위한 
도움네트워크의 형성요인으로 호혜성과 전이성, 평가관
련 연수와 보직교원, 그리고 학급담임여부를 제시하였
다. 또한, 김성연과 김종민[18]는 예비 초등교사 도움 
네트워크의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였고, 그 연구결과 예비 초등교원의 
도움 네트워크는 그들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iciliano[41]는 15개 공립학교 교사들의 조
언 공유와 지식 추구 행동에 대한 네트워크를 ERGM으
로 분석하였고, 그 분석결과, 경쟁이 심한 학교일수록 
네트워크의 밀도는 낮았으며, 동료와의 경쟁을 높이 인
지하는 교사일수록 조언 공유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
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처럼 ERGM은 사범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항 네트워크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중 네트
워크에 ERGM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
나 이항 네트워크에 ERGM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데
이터는 가중 네트워크인데 이항 네트워크로 변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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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임의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이항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45][46][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 네트워크로 수집된 예비교원 도움 네트워크에 
ERGM을 분석한 결과와 이를 전통적인 이항 네트워크
로 변환하여 ERGM을 분석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비교
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은 20명 이하의 표본을 대상으
로 ERGM을 분석한 연구[56][57]와 모의실험을 수행한 
연구결과[59]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수업에 참
여한 소규모 표본의 완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Ⅲ. 예비교원의 도움 네트워크 분석 

1. 연구대상과 분석변수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사범대학 교
직과정 중 한 수업에 참여한 전체 42명의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3번째 주에 온라인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률은 100%로 결측값
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15명, 여학생은 27명
이었으며, 전공별로 영어교육은 10명, 유아교육은 18
명, 그리고 체육교육은 14명이었다. 또한 설문지는 선
행연구[18][54][58][60-63]에서 도움 네트워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첫 번째 영
역은 행복감, 두 번째 영역은 개인 특성, 그리고, 세 번
째 영역은 친구 및 도움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행복
감은 서은국과 구재선[60]의 단축형 행복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18], 네트워크는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명단을 주고 이번 한 학기를 돌
아볼 때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5개의 영역 중 도움을 받
은 영역과 친밀함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도움 네트워크는 도움 받은 영역의 횟수를 공변량으
로 갖는, 그리고 친구 네트워크는 우정의 정도를 공변
량으로 갖는 가중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가중 도움 네트워크와 이항 도움 네트워크
를 비교하기 위해 이항 도움 네트워크의 경우만 도움을 

받은 영역이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한 개 이상의 영
역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는 1로 코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친구 네트워크와 도움 네트워크는 수업 단위의 방
향성 있는 완전 네트워크로 설문조사 응답률은 100%
였다. 구체적인 분석 변수는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도움 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변수로 연결 수(edges), 호혜성(reciprocity), 
그리고 전이성(transitivity)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중 도움 네트워크 ERGM 분석에서 성별 및 동일전공
으로 유사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성별 비율의 격
차가 크고 도움 네트워크는 주로 동성 간에 이루어진다
는[54] 점과 전공이 같은 학생들끼리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협력이 쉬울 수 있으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근간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61]. 

속성의 활동성 효과와 대중성 효과는 행복감, 지난 
학기 학점, 그리고 전공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도움 네
트워크의 내향연결중심성과 외향연결중심성 등 일부 
네트워크 지수들이 행복감과 관련이 있으며[3][18], 도
움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도 점수 차이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62].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도
움을 주거나 요청하는 성향에 행복감과 지난 학기 학점
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즉, 행복
감이 높거나 지난 학기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학생들로부터 더 많이 도움을 받거나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영어교육, 유
아교육, 그리고 체육교육 3개로 구분된 전공 중 어디에 
속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는지 살
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중성 효과는 친
구 네트워크로, 도움 네트워크가 친구 네트워크와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도움 네트워크 
형성 요인으로 다른 성향의 친구들끼리 서로 보완해주
므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63]와 
반면에 유사한 친구들끼리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네
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58]. 이상의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의 
statnet 패키지와[64] ergm.count 패키지[56]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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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Pinly & Atouba[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burn-in은 50,000, interval은 
5,000, sample size는 50,000으로 MCMC를 추정하
였다.     

표 1. 분석 변수

Ⅳ. 연구결과

1. 이항·가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비교원 도움 네트워크를 각각 이항과 가중으로 구
분해 ERGM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네트
워크 구조 변수만을 고려한 구조 모형에서 ERGM 추정
값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체 모형에서도 분석결과는 대부

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일부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AIC 및 BIC 기준으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모
형은 이항 네트워크와 가중 네트워크 모두 전체 모형이
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결과를 해
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항 네트워크와 가중 네트워크를 ERGM으로 분석
한 결과 중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구조 
변수들인 연결/합, 호혜성, 전이성의 추정값은 이항과 
가중 네트워크에서 각각 음수(이항: 추정값=-7.17, 표
준오차=1.74; 가중: 추정값=-3.89, 표준오차=0.46), 양
수(이항: 추정값=1.15, 표준오차=0.27; 가중: 추정값
=0.60, 표준오차=0.11), 양수(이항: 추정값=2.06, 표준
오차=0.54; 가중: 추정값=0.66, 표준오차=0.10)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도움 네트워크는 
수강생 중 50% 이하의 학생들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연
결 밀도가 낮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떤 학생
(A)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B)이 다른 학생(C)을 도와주
면 처음에 도움을 준 학생(A)이 그 학생(C)을 도와주는 
구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이항 네트워크와 가중 네트워
크에서 호혜성은 각각 1.153과 0.596으로 나타났으므
로 한 예비교원(A)이 다른 예비교원(B)에게 1번의 도움
을 제공해주었고, B라는 예비교원이 A라는 예비교원에
게 3번의 도움을 제공해준 상황이라면 A라는 예비교원
이 B라는 예비교원에게 도움을 제공할 확률은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이항 네트워크에서는 
약 6.34배((3-1)×exp(1.153)), 그리고 가중 네트워크
에서는 약 3.62배((3-1)×exp(0.596)) 모두 증가한다
고 할 수 있다.

같은 전공일수록(이항: 추정값=2.36, 표준오차=0.36; 
가중: 추정값=1.47, 표준오차=0.18), 친구 네트워크가 
많을수록(이항: 추정값=0.69, 표준오차=0.07; 가중: 추
정값=0.33, 표준오차=0.04) 도움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성별 간(이항: 
추정값=-0.68, 표준오차=0.33; 가중: 추정값=-0.28, 
표준오차=0.12) 도움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설명 비고

행
복
감

삶의 
만족감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

3문항 응답평균(5점 
만점), Cronbach’s 
=0.839

평균=3.98, 
표준편차=0.83

긍정 
정서 즐거움, 행복함, 편안함

3문항 응답평균(5점 
만점), 

Cronbach’s =0.844
평균=3.95, 

표준편차=0.77

부정 
정서 부정적인, 짜증나는, 무기력한

3문항 응답평균(5점 
만점), 

Cronbach’s =0.717
평균=2.69, 

표준편차=0.92

개
인
특
성

성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36%), 
여학생(64%)

전공 영어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24%), 
유아교육(43%), 
체육교육(33%)

지난학기 
학점 2017년 2학기 학점

100점 만점으로 변환,
평균=84.33, 

표준편차=7.79

네
트
워
크

친구 
네트워크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볼 때, 이 수
업을 듣는 다음 학생들과의 친밀
함(이성친구 문제나 가족 이야기 
등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고 솔직
하게 얘기하거나 여가 시간을 함
께 지낼 수 있음)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모른다, 
아는 정도다, 

좋아하는 편이다, 
친구다, 

아주 친한 친구다

도움 
네트워크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볼 때, 이 수
업을 같이 듣는 다음 학생들로부
터 어떤 영역에서 도움을 받았는
지(과제, 모둠활동, 숙제, 고민해
결 등과 관련한 경우) 모두 표시
해주세요. 

교과수업, 
진로문제, 

대학생활 적응, 
금전문제, 
이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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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변수 이항 네트워크 가중 네트워크
구조 전체 구조 전체

관
계 
의
존
성

연결
(이항)/
합(가중)

-14.031***
(1.34)

-7.169
*** 

(1.74)

-1.969***
(0.09)

-3.892***
(0.46)

호혜성
2.615

***
(0.215)

1.153
***

(0.27)

1.359
***

(0.11)

0.596
***

(0.11)

전이성
8.779

***
(1.045)

2.059
***

(0.54)

0.578
***

(0.09)

0.658
***

(0.10)

유
사
성

성별 -0.683*
(0.33)

-0.283*
(0.12)

전공
2.357

***
(0.36)

1.466
***

(0.18)

속
성
활
동
성

유아교육
0.953

**
(0.33)

0.540
**

(0.21)

체육교육 0.254
(0.35)

-0.465*
(0.22)

학점 0.012
(0.01)

-0.003
(0.00)

삶의 
만족감

0.029
(0.16)

-0.027
(0.07)

긍정정서 0.141
(0.17)

0.023
(0.07)

부정정서 -0.327*
(0.14)

-0.139*
(0.05)

속
성 
대
중
성

유아교육 -0.932**
(0.35)

-0.519
**

(0.19)

체육교육 0.603+
(0.33)

0.441*
(0.19)

학점 0.002
(0.01)

0.011*
(0.00)

삶의 
만족감

-0.037
(0.17)

-0.021
(0.07)

긍정정서 -0.082
(0.18)

-0.066
(0.07)

부정정서 0.081
(0.13)

0.127**
(0.04)

다
중
성

친구
네트워크

0.694
***

(0.07)

0.326
***

(0.04)

모형 적합도 AIC 1600 880.1 -4998 -5929
BIC 1616 978.2 -4982 -5831

주1. 네트워크의 변화는 화살표로, 특성의 변화는 색으로 나타냄. 
주2.      ,   ,   .

표 2. 이항·가중 도움 네트워크의 ERGM 분석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예
비교원이 같은 전공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항 네트워크에서는 약 10.56배(exp(2.357)), 그리고 
가중 네트워크에서는 4.33배(exp(1.466)) 모두 증가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예
비교원의 성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이항 네
트워크에서는 약 0.51배(exp(-0.683)), 그리고 가중 네

트워크에서는 0.75배(exp(-0.283)) 모두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예비교원들은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이항: 추정값=-0.33, 표준오차
=0.14; 가중: 추정값=-0.14, 표준오차=0.05) 낮게 나타
났다. 영어교육전공에 비해 유아교육전공에서는 전공 
내 예비교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확률은(이항: 추정값
=0.95, 표준오차=0.33; 가중: 추정값=0.54, 표준오차
=0.21)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도움을 제공할 확률은
(이항: 추정값=-0.93, 표준오차=0.35; 가중: 추정값
=-0.52, 표준오차=0.19)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체육교
육전공에서는 도움을 제공할 확률이(이항: 추정값
=0.60, 표준오차=0.33; 가중: 추정값=0.44, 표준오차
=0.19)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부 속성 활동성과 속성 대중성에서 분석결과
에 차이가 나타났다. 도움 대중성에서는 학점과 부정정
서, 도움 활동성에서는 체육교육전공 변수가 가중 네트
워크의 ERGM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이항 네트워크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중 네트워크에 ERGM을 분
석한 경우 학점이 높을수록(이항: 추정값=0.00, 표준오
차=0.01; 가중: 추정값=0.01, 표준오차=0.00), 부정정
서가 높을수록(이항: 추정값=0.08, 표준오차=0.13; 가
중: 추정값=0.13, 표준오차=0.04) 도움을 제공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가중 네트워
크에서 부정정서가 1점 높아지는 경우 평균적으로 도
움을 요청하는 횟수는 약 0.87배(exp(-0.130)) 감소하
고, 도움을 제공하는 횟수는 약 1.13배(exp(0.127))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어교육전공 보다 체육
교육 전공 내에서 도움을 요 청할 확률은(이항: 추정값
=0.25, 표준오차=0.35; 가중: 추정값=-0.47, 표준오차
=0.2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이
항과 가중 네트워크에 ERGM을 분석한 결과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수 추정치
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점이 높을수록(이항: 추정값=0.01, 표준오차=0.01; 
가중: 추정값=-0.00, 표준오차=0.00), 그리고 삶의 만
족감이 높을수록(이항: 추정값=0.03, 표준오차=0.16; 
가중: 추정값=-0.03, 표준오차=0.00) 도움을 요청할 확
률이 이항 네트워크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가중 네
트워크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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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렴성 분석결과
ERGM을 적용하는 분석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

생하는 수렴성 문제(degeneracy) 여부는 MCMC 표본
의 주요 통계량들에 대해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각 그
래프는 모두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므로 지면 제약 상 
모형의 첫 항과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MCMC 표본 통계량의 추이 및 분포

그림 2. 전체 이항 네트워크의 진단 결과

[그림 1]에서 왼쪽은 표본 네트워크들의 통계량 추이
를, 오른쪽은 이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이 수
렴하는 경우에 그래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왼쪽 그래
프는 0 근처에서 변동하며, 오른쪽 그래프는 정규분포 
모양을 나타낸다[48].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본 네트워크들의 연결선 수와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의 
연결선 수의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0 근처에서 변
동하고 있으며, 이 차이들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정규

분포를 따르며, 나머지 통계량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
으로써 수렴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체 이항 네트워크에서는 모형에서 추
출한 네트워크와 관측된 네트워크에서 통계량들을 비
교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검은
색 선은 관측된 네트워크의 통계량에 대한 분포를 나타
내며, 회색 선은 모형으로부터 추출된 네트워크들의 최
솟값과 최댓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검은색 선이 회색 
선 안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형 진단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원 도움 네트워크에 관한 통
계모형을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이항 및 가중 
ERGM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
요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예비교원의 이항과 가중 도움네트워
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통점은 관계 의존성, 유
사성, 활동성, 대중성, 그리고 다중성 효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의 이항과 가중 도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점은 활동성(체육교육전공)과 대중
성(학점, 부정정서)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가중 네트워크를 이항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분석하
면 종속변수의 정보 손실, 가중 네트워크 형성 요인 명
세화의 어려움, 임의 절단기준(가중 → 이항)으로 결과
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중 네트워크를 위
한 ERGM을 적용 한 분석결과와 이항 네트워크를 위한 
ERGM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 또는 교원의 도움네트워크 형성요인을 분석
함에 있어 다양한 도움영역을 측정한 설문조사 연구의 
경우 ERGM을 활용한 가중 도움네트워크 형성요인 분
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교원들의 학습지도·생활지도·행정
업무 해결에 필요한 도움네트워크를 구안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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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ERGM의 방법론적 특성
으로 적절한 참조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연결 수의 상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네트워
크의 특성에 맞는 참조분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교원의 도움네트워크 경우 도움영역을 가중네트워
크로 할 경우는 연결 수의 상한이 존재하나 도움횟수를 
가중네트워크로 할 경우는 연결 수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으로 이러한 특성에 반영하는 참조분포
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에 긍정적인 요
인은 네트워크 구조의 내생적인 효과인 호혜성과 전이
성이었다. 또한 두 개의 효과 중 전이성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
크의 하위집단이 형성되어 도움요청과 도움제공 행위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원 도움네트
워크의 긍정적인 전이성 효과는 협력적 문제해결에 있
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는 기반이 됨으로 학교혁
신을 위해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도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수평적인 협력문화
를 형성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전이적 삼자관계를 통한 
하위집단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비교원과 교원 
도움네트워크의 내생효과에 관한 지속적인 측정과 분
석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에 유유상종 효
과가 나타났으나, 유사성 효과는 동일성별에서는 부정
적으로, 그리고 동일전공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의 전공이 동일한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예비
교원 교육에서 수업 중 토론진행 및 조별활동 시 중요
한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수강생분포가 한쪽의 전
공이 다수를 이루거나, 아주 소수의 전공 학생이 교직
과목을 수강할 시 상대적으로 도움 요청에 불리한 하위
집단 혹은 예비교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교
수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도움에 소외되는 
예비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도움네트워크의 유유상종 효과는 중
등학교현장에서는 동일 교과담당 교원들에게 자주 발
생함으로 특정 현장교원이 도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
는 학년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문지식의 습득
과 활용을 위해서 다른 전공 예비교원 간의 도움네트워

크 형성을 위해 과제 팀 구성 및 토의·토론 구성원 배치
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에 긍정적인 
요인은 학점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다양한 영역의 도움
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점은 이항 도움 
네트워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중 
도움 네트워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중요한 가중 도움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드러났다. 교과수업, 진로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점이 높은 예비교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대학생활 적응문제, 금전문제, 그리고 이성문제까
지도 학점이 높은 예비교원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과수업 도움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관계가 이
미 구축되어 다른 영역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관련 
전문가를 찾기 보다는 기존 도움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와 관련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후
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학점이 높은 예비교원
에게 다양한 영역의 도움을 구하는 동기와 그 도움내용
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65-67]을 활용하여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에 행복감 중 
부정정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정
서가 낮을수록 다양한 영역의 도움을 많이 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행복감 중 부정
정서가 도움요청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정서와 도움요청 행위 간의 인과관계
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수집하
여 인과추론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이하게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다양한 영역의 도움을 많이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성 효과로서의 부정정
서는 이항 도움네트워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중 도움네트워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중요한 가중 도움네트워크 영향 
요인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원의 도움네트워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 대
학교의 사범대학 교직과정 중 한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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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른 수업 또는 다른 
대학교의 예비교원에게 연구결과를 적용시키는데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응답률 100%의 경험적 자료를 토
대로 예비교원의 가중 도움네트워크 선택의 영향 요인
을 탐색하였다는 점과 이항 도움네트워크와 가중 도움
네트워크 선택의 영향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
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자에게 새로운 네트워크 
분석방법 예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
과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학문적 공동체를 통한 학교 개선 및 
혁신을 수행할 예비교원에게 자신들의 도움요청 및 도
움제공 행위의 실태를 성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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